
 

옛날 옛날에, 작은 마을의 끝자락에 “연우”라는 이름의 소녀가 살

고 있었어요. 연우는 그림을 정말 좋아해서 늘 색연필과 스케치북을 

들고 다녔지요. 그녀는 마을의 나무, 하늘의 구름, 그리고 친구들의 

웃는 얼굴을 그림으로 그리는 것을 사랑했어요.  

 

하지만 연우는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이 정말 어려웠어요. 말

을 하면 사람들이 자신을 이상하게 생각할까 봐 걱정했기 때문이에

요. 

 

연우는 말을 하지 않아서 친구들과도 친해지기 어려웠어요. 학교에서

도 선생님이 질문을 하면, 연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

였어요.  



 

몸은 점점 더 긴장되고 경직되어 가는 것만 같았어요. 이런 긴장감 

때문에 연우는 더 이상 그림도 마음껏 그리지 못하게 되었죠.  

 

자신이 말하지 않는 이유가 “내가 말하면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볼 거야”라는 생각 때문이라는 걸 몰랐던 연우는 스스로를 자꾸만 

더 작아지게 만들었어요. 

 

어느 날, 연우는 숲 속으로 산책을 나갔어요. 숲 속에는 커다란 나무 

아래에 “소나”라는 이름의 작은 요정이 살고 있었어요. 소나는 연

우의 그림을 오래전부터 지켜보고 있었어요. “안녕, 연우야. 너의 그

림은 정말 멋지구나!” 소나가 말했어요. 

 

연우는 깜짝 놀랐지만, 소나가 웃으며 다가오자 조금 안심이 되었어

요. 연우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소나의 말을 들었어요. 

 

“네가 말을 하지 않는 이유를 알고 싶어,” 소나가 조용히 물었어요. 

연우는 손가락으로 땅을 그리적거리며 말했어요.  

 

“내가 말하면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볼까 봐 무서워….” 

 



소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연우의 손을 살며시 잡았어요.  

“연우야,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건 네 몸이 긴장과 불안으로 인해 

너를 보호하려는 거야. 하지만 네가 느끼는 긴장감과 불안감은 너의 

특별한 재능이기도 해. 너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세상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졌고, 그것을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잖아.” 

 

연우는 놀란 얼굴로 소나를 바라보았어요. “내 긴장감이 재능이라

고?” 

소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단다. 네가 세심하고 민감하

기 때문에 너의 그림은 그렇게 따뜻하고 배려 깊어. 만약 네가 다른 

사람들과 조금씩 너의 마음을 나눌 수 있다면, 그들도 네가 얼마나 

특별한지 알게 될 거야.” 



연우는 소나와 함께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연습을 했어요. 

 “천천히, 네 마음의 긴장을 풀어 보렴,” 소나가 알려주었어요. 그

리고 연우는 그날 처음으로 작은 소리로 “고마워, 소나야”라고 말

했어요. 소나는 환하게 웃으며 연우를 안아 주었답니다. 

 

그 후로 연우는 조금씩 조금씩 자신의 생각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처

음엔 가족들에게, 그리고 친구들에게. 물론 긴장감이 다시 찾아올 때

도 있었지만, 연우는 이제 그것을 다루는 방법을 배웠어요. 연우는 더 

이상 자신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의 예술적 

감수성과 배려 깊은 마음을 자랑스러워했답니다. 

 



 

 

연우의 이야기는 마을 전체에 전해졌고, 사람들은 연우의 그림과 마

음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연우는 이제 자신의 목소리로 

세상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사람들에게 따뜻한 영감을 주는 소

녀로 성장했답니다. 

 

그렇게 연우는 소나와 함께, 자신의 목소리와 재능을 믿으며 행복하

게 살았답니다. 


